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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자활카페 열어 
- 첫 입점 편의 시설, 인천스타트업파크 활성화 기대 -

- 안정적 자활일자리 제공 및 입주기업 편의 제고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6월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 지하1층에 자활

카페(꿈이든The카페 9호점)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

고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시, 인천테크

노파크, 입주기업 및 자활센터 관계자와 자활근로자 등 20여명이 참

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개소식을 축하했다.

인천스타트업파크는 스타트업의 메카, 한국판 실리콘 밸리 육성을 목

표로 인천시에서 연수구 송도에 조성한 신생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공

간으로 현재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.

오늘 개소한 인천형 자활카페인‘꿈이든The카페’9호점은 인천경제

청에서 인천스타트업파크 지하1층에 사업 공간(62.94㎡)을 무상임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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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시 자활기금,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56백만 원을 투입해 설치

한 자활사업장이며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.

시는 꿈이든The카페 9호점이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처음 들어선 편의 

시설로서 자활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자활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

입주기업 근무자들의 편의 제고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활성화에도 크

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개소식에서“시는 인천스타트업파크점을 

포함 27개 자활카페를‘꿈이든’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다양한 

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전국 최초의 자활카페 공동브랜드화 사업

을 추진해 전국 최고의 지역특화 자활사업장으로 육성할 계획”이라

고 말했다.

이어 “지역여건에 맞는 인천형 자활사업장 지속적으로 확충해 저소

득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실현

에도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:30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

입니다.


